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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헤이그 생활 12년… 도덕적 자기검열에 외로
웠던 시간”

송상현 前 국제형사재판소장 회고록 ‘고독한 도전…’ 출간 한국인 첫 재판
관 이어 소장까지 공무 외에 사교적 접촉 삼가고 흠잡히지 않으려 철저하
게 처신

2009년 송상현 당시 국제형사재판소장이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나남출판 제공

일본 법 의존을 극복하고 새로운 법 강의를 개척한 법대 교수, 엄정한 재

판관, 능란한 외교관, 현실감각이 뛰어난 국제정치가…. 

이 많은 수식어와 직업의 조합을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붙일 수 있을까. 

Page 1 of 2팝업 - 실시간뉴스 프린트

2020-12-28https://www.donga.com/news/View?gid=104580569&date=20201222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79)이라면 가능하다. 35년간 서울대 법

대 교수로 봉직하다가 2003년 재판소 초대 재판관과 2, 3대 재판소장을 

맡아 12년간 국제무대를 누빈 인물이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 고하 송진우 선생의 손자인 그가 최근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나남출판)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내놓았다. 1000쪽이 넘는 

방대한 이 책은 그가 출생 때부터 재판소장직을 수행하고 퇴임할 때까지

의 긴 여정을 담고 있다. 6·25전쟁을 겪은 어린 시절과 고등고시 행정과

와 사법과에 연이어 합격하고 미국 유학 후 서울대 법대 교수에 임용된 

것 등의 일대기는 일인칭 소설처럼 흥미롭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12년간의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활약이다.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되자 그는 정부의 추

천으로 이듬해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그도 감개무량했는지 “정의

를 통한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인류에게 봉사하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

회를 놓칠 수 없었다. 이것은 분명 나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순간이고, 인생의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다”라고 적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전쟁, 침략,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 네 

가지 중범죄를 범한 권력자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처벌하는 ‘로마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법

기구였다. 

그는 2009년 제2대 소장이 됐다. 한국인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되는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 자리에 오른 것

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어 2012년 소장 선거에서 재선됐다. 

재판소장은 그냥 법대 위에 앉아 엄숙하게 판결만 내면 되는 자리가 아니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

고 회원국을 확대하기 위해 100개국 이상의 국가원수들과 정상회담을 했고 123개국 회원국의 대사와 날마

다 상대해야 하는 외교관이었다. 또 재판소로 쏟아지는 각국의 정치적 압력을 이겨내야 하는 정치인이었다. 

심지어 리비아의 카다피 아들 사건 때문에 리비아로 갔던 재판소 직원 4명이 한 달 가까이 구금되자 직접 

리비아로 날아가 이들을 데리고 무사 귀환한 협상가이기도 했다. 

재판소장직을 수행하며 겉으로는 화려한 명성을 얻은 그였지만 흠 잡히지 않기 위해 철저한 처신으로 일관

했다. 그는 “공과 사를 구별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웃음으로 대하되 말을 조심하고, 공무 외에 일체

의 사교적 접촉을 삼갔다. 헤이그 생활 12년은 도덕적 자기 검열 때문에 외롭고 힘든 세월이었다”고 술회했

다. 

그가 퇴임할 무렵 네덜란드 정부는 최고 훈장인 ‘기사대십자훈장’을 수여했고 네덜란드에 영구 거주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결의안을 심의할 때 유엔 주재 네덜란드대사

는 “송상현 소장은 국제형사재판소의 트레이드마크가 됐고, 진정한 국제 정의의 챔피언”이라고 격찬했다. 

2015년 퇴임한 그는 국내로 돌아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일 말고는 ‘완전 실업자의 묘미를 즐기겠

다’고 했으나 원고지 5000장이 넘는 회고록 집필에 힘을 쏟았다. 회고록은 그의 개인 기록이기도 하지만 국

제형사재판소의 기록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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